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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8호 POINT 】 

외국산 제품의 수입 대체와 제조업 혁신이 목표인 러시아는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국의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러시아의 서비스 분야 FTA 체결은  양국 기업 사이의 밸류체인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한-러 기술 결합과 협력의 마중물이 되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4    Issue Report

Ⅰ.신북방 현지 이슈

▶ 러시아 정부, 대내외적 어려움 속 IT 산업 육성 및 북극 개발 박차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서방이 내린 경제 제재의 지속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러시아 정부는 IT 산업1) 육성은 물론 북극 자원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고, 

IT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IT산업 육성과 

북극 자원 개발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북극 정책 원칙 2035’와 10월에 발표한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는 북극의 주요 항만 현대화 같은 인프라 개발과 지역주민 주거 환경 개선 등 북극에 대한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극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목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 www.kidd.co.kr/news/220327

1)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10가지의 핵심기술

얼음을 깨며 운항하는 쇄빙선 모습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5

▶ 로사톰, 러시아 3D 프린팅 산업에 박차 가할 첫 센터 설립

러시아 원자력부를 대신하는 러시아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지난해 12월 ‘로사톰 

적층 제조기술센터The Cenetre of Additive Technologies of Rosatom’를 모스크바 폴리메탈 플랜트Moscow Polymetal Plant가 위치한 곳에 

개원했다. 

‘로사톰 적층 제조기술센터'는 러시아산 장비와 기술만을 이용한 첫 3D 프린팅 생산 산업 시설로,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로 

가동된다. 시스템은 물론 장비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로사톰이 디자인하고 제조한 프린터들만을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 내에서 3D 프린팅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1년에는 파우더 생산 연구, 3D 프린터 

조립과 제조, 그리고 외부 기업들의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층 제조기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3D 프린팅에 있어 해외 

기술이 아닌 러시아 기업(로사톰)에서 만든 기술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이용해 러시아 안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것” 

이라고 로사톰이 설립한 핵연료 사이클 회사 

TVEL의 회장 나탈리야 니키펠로바는 전했다.

참고 : : www.neimagazine.com/news/newsrosatom-opens-first-in-russia-centre-for-additive-technologies-84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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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TOM ANNIVERSARIES

Rosatom Turns 75
On August 20, the Russian nuclear 
industry celebrated its 75th anniversary. 
Rosatom is a world-class company 
operating almost all nuclear and related 
facilities in Russia. The company 
continues improving nuclear technology 
for a higher quality of life all over the 
world.

Seventy‑five years ago, on August 20, 
1945, the USSR State Defense Committee 
established a special commission with a 
mandat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achieve nuclear parity between the USSR 
and the USA. This day is considered to be the 
birthday of the national nuclear industry.

The world’s first nuclear power plant was 
put into operation in the USSR. Brought 
online on June 27, 1954, the Obninsk NPP 
had a capacity of only 5 MW. It generated 
power safely for 48 years, 18 year more than 
designed. The plant was shut down in April 
2002. At present, Russia has a number of 
one‑of‑a‑kind nuclear stations. The Beloyarsk 
NPP operates the world’s only commercial 
fast neutron reactors; the world’s only 
floating nuclear station generates power in 
Chukotka, and the Bilibino NPP is the world’s 
only plant built in the permafrost. What is 
more, Russia is a global leader by the number 
of research reactors produced (over 20 % of 
the global research reactor fleet).

The Soviet Union also built the world’s first 
nuclear icebreaker Lenin. Today, Rosatom has 

Rosatom headquarters in Moscow

 모스크바에 위치한 로사톰 본사(출처 :  로사톰 뉴스레터)

기술협력 산업 현황 기관 소개



6    Issue Report

Ⅱ.한-러 기술협력 사례 

과  제  명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스마트 도로 포장재 카멜로드 기술개발

참여 기업 (주)로자인 연구 책임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

지원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금액(기간) 6,000만원(1년)

▶  저온 도로 환경의 시각화와 도로 복사열 차단 기능을 지닌 스마트 도로 포장재 카멜로드의  
    러시아 현지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진행

한국의 도로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 

외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도로 환경에 감응하는 스마트 소재가 있다면 어떨까? 자연의 원리나 

생물의 특징을 활용하는 기술을 자연 모사라고 부르듯, 외부의 자극에 스스로 변화하는 물질을 산업계에선 카멜레온 환경 

감응 소재라고 부른다. 

(주)로자인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다. 도로의 이미지가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스마트 도로 포장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카멜레온Chameleon과 도로Road에서 

따와 ‘카멜로드Chamelroad’라 불리는 

이 기술은 도로의 이미지가 카멜레온 

처럼 변화한다. 도로에 블랙아이스 

구간이 생기면 환경 감응 소재의 

스마트 도로 포장재를 사용한 도로가 

스스로 열변색되는 시각 안전 기술 

이다. 

이 소재 기술은 겨울뿐 아니라 한여름 도로의 복사열에도 효과적이다. 도로의 과도한 열 축적을 차단하여 도로 복사열을 

감소시킨다. 도시 열섬현상의 주범인 도로 복사열을 차단하여 도로 포장재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서쪽 끝 모스크바에서 해가 질 때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에선 해가 뜰 정도로 드넓다. 8개 관구마다 크고 작은 

연방 주와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극한의 추위부터 숨막히는 열기까지 계절과 지역마다 환경 조건도 다양하다. 

도로·교통 분야 전문기업인 (주)로자인은 자사의 기술을 시범 운영할 최적의 장소로 러시아를 택했다. 러시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2018년 한국과 한-러 혁신플랫폼을 구축한 러시아는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로자인에게 러시아 시장 진출은 시범사업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러시아 진출은 쉽지 않았다. 국내와는 다른 환경과 새로운 기술적 요구 조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 팀과 한-러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 진출에 

(자료 제공 : 로자인)                온도 시각화 기술                                         복사열 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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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해결해야 

하던 찰나였다. 이재웅 박사와 

( 주 ) 로 자 인 은  러 시 아 의  도 로 

환경에 최적화된 소재 기술을 함께 

연구해 나갔다. 

기 술 개 발 의  첫 걸 음 은  러 시 아 

시 범 지 역 의  데 이 터 베 이 스 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로자인과 

연구팀은 시범지역 도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축했고, 축적된 

정보는 도로 환경 변화 시각화 

소재기술 개발에 활용되었다. 온도 감응형 시온 소재의 변색온도 조절과 색 배열에 따라 러시아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을 

구현하고, 도포 시 시공 두께를 최적화하여 경제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도로 포장재 기준에 맞춰 폴리머 개질제를 포함한 가역적 열변색 소재의 재설계와 현지 최적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복사열 방지를 위한 코팅기술도 새로 개발했다. 내마모성 200mg 이내, 촉진 내후성 색차 3.0 이하, 

미끄럼 저항성 40 BPN 이상인 도막형 바닥재 시험 검증에도 성공했다.

현재 (주)로자인은 개발된 기술을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결빙 도로 시각화 실증 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 설립 등을 통해 러시아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카멜로드 제품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카멜로드 시공 순서 카멜로드 시공 사례

카멜레온은 눈을 360도로 돌릴 수 있어 사각死角 없이 주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로자인의 스마트 도로 기술도 

제품명인 ‘카멜로드’처럼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휴먼 편의기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

산업 현황 기관 소개현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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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FTA, 서비스 산업의 新세계 열 것

▶  러시아, 수입 대체와 제조업 혁신 목표로 자국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 한-러 기술협력의 마중물 될 듯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한-러 정상은 이 회담에서 서비스 투자협정(FTA) 협력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그 중심에는 

‘서비스 산업’이 있다. 서비스 산업은 

의료, 관광, 문화 콘텐츠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서비스 협력을 통해 자국의 낙후된 

유통·물류 산업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FTA를 통한 양국 기업간 ‘밸류체인’ 

형성도 주목받고 있다. ‘밸류체인Value chain’이란 기업의 경쟁 우위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모형이다. 양국간 밸류체인 

모델이 형성되면 한-러 기업은 최저 비용, 운용 효율성, 수익 향상, 공급자와 고객 간의 관계 향상 등의 경쟁 우위를 얻게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혁신플랫폼 구축도 협의했다.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4차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혁신적인 결합은 

물론, 스타트업간 기술·인력 교류와 시장 진출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19년 한러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양국 

기업간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간 협력, 시장 진출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s를 통해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 대체와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자국의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 산업 환경 미조성 

등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한데, 러시아 정부는 한-러 FTA를 통해 

중단기적 수출량을 늘리고 자국 내 인프라 투자와 이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전 산업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분야별 FTA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열세 

위치에 있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보다는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한 한-러 상호 시장 진출 확대가 러시아에는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Ⅲ.러시아 산업 현황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www1.president.go.kr/articles/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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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한국과 러시아가 교역을 확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하나가 인증이다. 러시아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또한 진입 장벽이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인증을 인정하고, 양국이 서로의 인증을 교차 인정하는 등을 추진한다면 기업의 러시아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서비스 기능 확대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유통·물류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료주의의 벽도 존재한다. 물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운송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2.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한-러 기술협력

2014년 12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혁신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예고하고, 

2015년에는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를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에는 무인항공기,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차량, 스마트 조선, 스마트 헬스, 정보 보안, 생물공학 및 스마트 푸드, 개인 금융 등 첨단기술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자국기술 중심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융합한 ‘Made with Korea’는 자국 중심의 첨단 기술 발전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대처할 뿐 아니라 한국식 4차 산업혁명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도입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을 통한 한-러 협력 

강화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인지 사업 등 관련 후속 사업까지 확장 가능할 만큼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3. 러시아 강점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 협력 

러시아가 보유한 특허들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 솔루션, 정보 및 통신기술, ▲의학 및 의료기술, 제약, ▲전기 

공학, 전자 및 통신 기술은 4차 산업에 있어 매우 유망 받는 기술들이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 

보유기관 대부분이 국립교육기관 및 국립연구소 등의 국립기관이라는 한계로 기술 상용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 러시아 대표 특허 분류, 2019~2020년 >

기술 분류 개수 기술 분류 개수

인공 지능, 디지털 솔루션, 정보 및 통신 기술 16 전기 공학, 전자 및 통신 기술 21

의학 및 의료 기술, 제약 19 금속 공학, 일반 공학, 금속 가공, 무기 화학 12

생명 공학 및 유전 공학 7 유기 화학, 화학 및 석유 및 가스 산업 15

인간·환경 안전, 보호, 생태 14 측정 장비, 제어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10

나노산업 기술 12 광업, 건설 및 건축 자재 5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원 6 개인 16

합            계 161

기술협력 기관 소개현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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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표 특허 보유 기관, 2019~2020년 >

기관 분류 개수 기관 분류 개수

국립교육기관 67 연방정부기관 5

국립연구소 25 정부 공기업 6

일반 기업 32 개인 16

합            계  161

이런 상황에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은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결합하여 상호이익을 창출하

는 중심이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양국의 기술 결합과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한국과 러시아가 되기를 기대

한다.

출처: 한-러 기술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2020, 한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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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술 공사(ROSTEC)

▶  기관들 사이의 연구와 생산을 돕는 초대형 공기업
▶  항공, 방위산업, 무선전자 분야 내 기술과 제품 연구, 개발, 수출까지 관리 감독

로스텍Rosetec은 첨단기술과 방산 분야를 담당하는 러시아 국영기업이다. 세계 최대 수준의 운영 규모로 직원 수만 

삼성전자(10만명)의 거의 6배인 59만명이다.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일원화된 공정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로스텍은 지주회사 15개, 직영 기관 70개, 

산하 기업 700개 이상, 산하 기관, 자회사 10개가 

모여 있는 군산복합체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공· 

방위 산업·무선전자 분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 수출 등을 일괄 관리한다. 대표 산하 기업 

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아브토바즈, 총기를 생산하는 칼라시니코프, 헬기를 제작하는 러시아 헬리콥터, 전차를 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 세계 최대의 티타늄을 생산하는 VSMPO AVISMA 등이 있다.

로스텍은 항공·방위·전자 분야 중심으로 소재 및 제품별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항공 분야의 경우 ‘러시아 

헬리콥터’를 중심으로 헬리콥터·항공기 엔진·무선통신·민간 항공용 첨단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군용 소비재 개발 및 생산, 고정밀 기기, 총, 다중발사 로켓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더불어 

무선전자 산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은 전자기기 혹은 전자 장비, 마이크로파 장비, 반도체, IT, 정보보안 시스템, 

통신보안시스템 및 장비, 광학 장비, 의료 장비, 에너지 절감 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로스텍은 

‘스마트 시티’ 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써 국가행정·산업·사회 분야 등의 디지털화2)와 이에 필요한 혁신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로스텍은 초대형 연구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러시아 내 기업 사이의 협력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선점에 따라 그 성패가 가려질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신기술 투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내 초대형 공기업인 로스텍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참고 : 로스텍 홈페이지,  2019년도 정기보고서 등

2) 디지털화와 혁신 기술 개발 : 5G 무선 통신,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Ⅳ.러시아 기관 소개 기술협력 산업 현황현지 이슈

출처 : 로스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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